중한번역 - 박태옥
<대장금>이 가져다준 문화적 감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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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년 4월 드라마 <대장금>이 TVB(홍콩 지상파 방송)에서 방영됐다. 무려 321만 명에 달한 시청자는 홍콩 전체 인구의 절반에 가깝다. 이로 인해 <대장금>은 홍콩 25년간 드라마 시청률 랭킹 탑 3에서도 1위를 차지해 수많은 사람이 영원한 클래식이라고 생각하는 인기 드라마 <상해탄>을 뛰어넘었다. 2005년 9월 <대장금>은 중국에서 방영돼 평균 시장 점유율 17.3%로 중국 동 시간대 1위 차지했다.
필자의 나이가 되면 한국 드라마들 보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본다. 명확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. <대장금>은 바로 이러한 순수한 감동을 담은 드라마다. 장금의 부지런함과 끈기는 나이, 시대, 국가 불문 모든 이의 꿈과 희망이 담겼다.
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. “감동을 준다”는 것은 “좋아하다”, “열광하다”, “유행이다” 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감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예술가들이 추구하는 단계다. 가장 순수한 감동을 주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다. 한국 드라마 중 생이별의 사랑, 호족 간의 원한, 가정 윤리 등 주제, 심지어 100회가 넘는 스토리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드라마도 있다. 하지만 10년간 전 세계 시청자들이 내내 잊지 못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것은 오직 그 부지런 뒷모습과 그 밝고 강인한 웃음뿐이다. 바로 자신의 분발로 사람들을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장금이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오랜만의 감동이다.

